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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SSG랜더스-치매환자 가족과 함께 치매극복 의지 다져 
 - 21일, 제15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개최 … SSG랜더스 홈경기 이벤트 -

- 인간중심 치매환자돌봄‘가치함께, 휴머니튜드’인식 확산 -

- 치매극복 유공자 표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상장 수여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21일 제15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SSG랜

더스와 함께 인천SSG 랜더스필드를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의미있

고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했다. 

경기시작에 앞서 인천 치매가족 연합 자조모임 ‘물망초’회원들은 

하모니카로 애국가를 연주했고, 초로기 치매환자와 박덕수 인천시 행

정부시장은 각각 시구와 시타에 참여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활기찬 

사회활동 참여를 응원했다. 환자와 가족·종사자들은 함께 경기를 응

원하며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군·구 치매안심센터는 야구장 곳곳에서 국가치매관리서비스를 홍보

했으며,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치매극복 캐릭터 ‘단비’를 선수복

에 부착하고 단비 홈런인형을 선물하며 치매극복의 날을 알려 관객들

의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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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행사는 치매환자의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휴머니튜드를 주

제로 이벤트를 진행했다.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이 휴머니튜드의 기본 

기술 중 하나인 ‘눈 맞춤’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통해 더 많은 시

민들이 휴머니튜드를 이해하고 ‘가치함께, 휴머니튜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공감의 장이 마련됐다. 

한편, 이날 경기 시작에 앞서 인천시는 치매예방관리와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선 단체 4개소와 개인 7명에게 표창을, 청소년 

대상 치매정책 제안대회 수상 3팀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치매와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해

서는 시민 모두가 치매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

다.”며 “시민과 함께한 이번 치매극복의 날 행사가 같이 함께 행복한 

치매친화도시 인천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의 2022년 ‘치매극

복의 날’ 유공자 표창식에서 인천시는 정부 치매관리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로 평가받아 기관표창을 받았다. 

치매극복의 날은 매년 9월 2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치매인식개선, 예

방 및 조기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1995년)한 날이다. 

<관련사진>



- 3 -


